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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선거사무소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

진=박성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박 후보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격 박탈 처분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



으로 경선에 참여해 선출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출마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당규상 후보 등록 무효 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자격 박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

상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법원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전화방 운영 등이 적발돼 지난달 5일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권고

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박 후보를 제외한 경선이 진행돼 정인화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

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출정식을 열었다.  

현재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 후보, 무소속 박필순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 지방일반
	[6·3광양]박성현 "법원의 가처분 인용, 무소속 시장 출마 길 열려"

